
아, 춥다! 
 

몇년 전 경험한 북극추위까지는 아니어도 꽤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. 새벽 혹은 밤에 문

을 열고 나가면 한기 때문에 바로 눈과 코가 얼얼해집니다. 정신이 번쩍났습니다. 성탄절, 

송구영신, 신년특새 등으로 오히려 정신이 없었지요. 추운 날씨가 정신차리게 합니다. 지

난 토요일 진준구 집사님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났습니다. 2년 4개월전 

메릴랜드 아들집으로 급히 가셨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. 화요일 아침, 아들 진

용태 목사님으로부터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.‘시카고에 무척 오고 싶어하셨다’는 말씀

을 듣고,‘나라도 갈걸…’아쉬움을 가졌습니다.  

 

하관예배를 마친 후 부목사님이 질문합니다.“왜, 공원은 더 추울까요?”많이 추웠던 모

양입니다. 저도 모처럼 아래위 내복을 꺼내입고, 목도리에 장갑에 코트까지 단단히 챙겨 

입었습니다. 시카고에 와서 상당한 추위와 장례를 경험했지만 그날만한 추위는 없었습니

다. 2017년 2월초에 돌아가신 고이덕필 집사님의 하관예배였습니다. 입은 옷이 무색할 정

도로 추웠고, 꽁꽁 얼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바람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타고 올라

오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의 냉탕을 경험하고 나서 유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요. 

장례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.  

 

지난 목요일부터 카톡에 불이 납니다. 수요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서로 질문하기 오전반

과 저녁반에서 올리는 글 때문입니다.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헤브론 지체들의 인격을 

통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해석하고, 해석한 말씀으로 나와 

우리가 해석되는 해석 공동체입니다. 이같은 실험적 모임에 기꺼이 자원해주신 분들께 감

사합니다. 냉탕이든 열탕이든 함께 경험하고 나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짧은 

5주이지만 글이든, 음성이든 서로 질문하면서 나와 우리를 정신차리게 하는 진실한 예수 

공동체를 기대합니다. 아, 춥다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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